
 

 

 

 

 

 

 

 

 

 

 

 

 

 

 

 

 

 

 

 

 

 

 

 

 

 

 

 

 

 

 

 

 

 

 

 

 

 

 

 

 

 

 

 

 

 

 

 

 

 

 

 

 

 

 

 

 

 

 

 

 

여러분은 꼭 필요한 이 훈련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AFMI Training  
 28 Sep – 8 Oct 2013 

● 누가 받아야 하는가? 남아 있는 세계선교의 

전방개척 과업을 위하여 함께 일하기 원하는 주님께 

헌신된 한국인 현장 사역자와 후보자들  

● 언제? 28 Sep - 8 Oct 2013   

● 어디서? 의정부제일교회(경기도 의정부) 

● 강사진? 케빈 히긴스(Kevin Higgins), 김종헌(Chong 

Kim), 김요핚(John Kim), 김활영(Young Kim)  

● 훈련비용: 10 만원 (숙식 및 기본 교재비 포함) 

      문의처 hy4god@nate.com (김활영); 

yahya_kim@hanmail.net (김요핚)  

● 등록신청: 2013 년 8 월 31 일까지 

● 특전: 본 훈련을 이수핚 분들은 원하는 경우, 

초청자맊 참석핛 수 있는 AFMI-ASFM/ISFM/KFMN 

국제공동학술대회(10 월 9-12 일)에 참석핛 수 있도록 

초청장을 제공합니다.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This training course is endorsed by and cooperated with the US 

Centre for World Mission (USCWM) and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A). You may attend the training by 

module.  

GOALS(목표) 

 
● 전방개척선교 

동원/훈련/필드배치의 동기화 

● 전방개척선교를 향핚 하나님의 

소명 확인 

● 내부자 관점을 통핚 마지막 남은 

선교적 과업과 사역에 대핚 

이해 

●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진 통합적 

선교의 준비 

● 국제적인 전방개척선교의 

시너지를 위핚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기회 제공 

CONTENTS(내용) 

●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자기 성찰의 과정과 관계형성에 

대핚 노하우를 체득핛 것입니다. 

● 귀납법적 성경연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핚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적 원리 

및 초대 교회 형성과정과 

교회에 대하여 집적 깨닫게 

됩니다. (CATALYST). 

● 전방개척선교 패러다임 이슈들을 

다루며 내부자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 그리하여 어떻게 무슬림들 

가운데, 힌두교도들 가운데, 

불교도 및 신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통합적으로 

세우는지 배우게 됩니다.. 

mailto:hy4god@nate.com
mailto:yahya_kim@hanmail.net


 

 

 

아시아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필리핀의 “다한-다한(천천히)” 문화보다 더욱 

커다란 사역의 진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면만 보면 한국사람들은 진취적인 반면 필리핀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선교사역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정반대인 것 

같다. 나는 우리와 같은 문화가 선교사역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행동에 

있어서는 비록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진취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이다.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전에 유행하였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한국인들은 천천히 

배우는 사람들이고 선교 이론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 했는가 와는 관계 없이 자신이 

직접 실수를 하고 나서야 선교적 실천에 발전을 한다. 사실 이것은 가장 수정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내가 작은 규모의 선교사 일행이나 큰 단체를 인도해야 할 때에 드러나는 

문제였다. 

이제 자신들의 선교사적인 과업을 심각하게 담당하고자 하는 아시아 교회들의 선교적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선교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나은 방법들이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자신들이 실수를 한 이후에 배우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전세계의 현대 

선교운동의 후발 주자로서 아시안들은 선교단체를 조직하는 데부터 앞서간 서구주자들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필드사역의 이행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앞서간 서구주자들을 반영할 따름이다. 20 세기 후반 

부의 지난 몇 십여 년 동안 아시안들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위하여 서구인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아시아의 나라들에 따라서 타문화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다. 중국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혹독한 환경과 말씀으로부터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삼자의 

원리와 실천방법을 배웠다. 이러한 원리와 실천방법들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자신들 보다 앞선 

서구주자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자비량 사역과 같이 외부인들의 모델과 도전들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한국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세계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보수적이다. 서구의 선교단체에 합류할 때에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뒤섞인 영향을 야기시킨다. 

아시안들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게 하는 다른 동인으로서 풀러 선교대학원과 같은 서구의 선교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대한 반응은 나라마다 차이가 났다. 

아시안 교회들은 자신들의 긴박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 수 많은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들을 수립하였다. 

비록 훈련센터들이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훈련 프로그램의 주류는 서구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여전히 상당히 많은 서구의 지도자들이 선교훈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퍼스펙티브”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많은 센터들 가운데 주요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실천적이라기 보다는 그저 이론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 생겨나는 비서구 선교단체들의 

경우에는 현장중심적인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환영 받는다. 나는 AFMI 선교훈련원이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2008년부터 AFMI는 10 여 곳 이상의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훈련과정(BTC: Basic Training Course) 5 차례 한국인을 위한 특별 과정 두 차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위한 과정 한 차례 등 모두 100 여명의 훈련생들이 과정을 마쳤다. 그들 가운데 한국사람들이 

60%이고 나머지 40%는 6 아시아 나라(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서양 사람들도 몇 있었다. 이 과정은 네 가지의 기본 모듈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내부자운동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공부하게 되는 CATALYST (Kevin Higgins), 내부자운동의 실제들(김요한), 하나님 나라 

관점을 배우게 되는 통합 패러다임(TOTAL PARADIGM: Chong Kim), 그리고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서 선교비즈니스 및 자비량선교(BAM/ TENT MAKER: David Lim, 신갈렙, 게리 웨스터맨) 등이다. 

우리는 이 훈련만이 효과적이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는 자신 있게 이야기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훈련을 통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 훈련생들은 이미 베테랑 사역자들과 전임 사역자들로서 후보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었고 훈련에 대한 정직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이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훈련을 통하여 자신들의 예전 패러다임들이 전환을 이루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예를 들면, 교회론에 대한 이전의 전통적인 이해가 이제 발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지 인식함으로써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많은 훈련생들이 자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가능성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종족집단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디아스포라들도 온 세계 선교에 대한 중심력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를 통하여 지구의 먼 구석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동떨어져 있지 않다. 비즈니스는 

선교의 수단이 더 이상 아니라 자체가 선교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새로운 관점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나는 이 AFMI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그 중심적인 

주제가 되도록 계속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무엇이 전방개척선교를 위한 적절한 훈련인가?  훈련과 패러다임의 전환 김활영 



 

 

AFMI APPLICATION FORM 
 

Personal Information 
이름:                             (남, 여) (영문 이름) 

생년월일:  Email:  

Home Address:  

집(사무실) 전화:  핸드폰:  

Marital Status:  Children:  

Parents  Brothers/Sisters  

소속단체/교단  소속교회  

Work and Training Information 

최종 학력 :   학위 :  

훈련 경험 :   

 

 

면허:    

사역 경험 :  

 

 

기간: 

Missionary Experience 

파송단체/기관/교회  선교지(종족)  

허입단체  사역종류:  

 

 

After AFMI Training 

사역권(종류/종교권)  사역현장  

Reference(추천인) 

이름  Email  

 

(간략한 자기 간증 및 소개: Personal Testimony) 

 

 

 

 

 


